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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K도와, C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대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 209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Cronbach's ⍺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직무만족도의 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 둘째, 수면의 질은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후 회복, 잠들기 어려움, 일어나기 어려움, 수면유지 어려움이 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본 연
구결과로 볼 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인력의 확충을 도모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외 적정의 수면시간을 

보장하며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직장 내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life of emergency medical workers 
on their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9 selected emergency medical workers who 
worked shifts in the emergency medical centers of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two different province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 to June 30, 201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0 for Windows 
using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 alpha coefficient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quality of life was correlated with
stress and job satisfaction. Second, the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have affected the level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p<.001). Third, the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have exercised an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was under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post-sleep recovery,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difficulty in
getting up and difficulty in sleep maintenance. Fourth, psychological stress was found to have had a partial impact 
on job satisfaction(p<.01). Giv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 appropriate increase in staffing and the guarantee of 
proper sleeping hour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Moreove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aim
at reliev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ress is required. Thus,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boost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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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의 발달 및 문명의 급격한 변화로 다양한 방식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 냈다. 그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 환
경을 가지는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생겼으며, 업무 효율
성 측면에서 각 직종별로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 2]. 교대근무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

지는 근무상태 제도로써 교대 근무의 경우 업무의 연속

성 경제적 이익은 있으나, 근로자들은 생리적 리듬 주기
가 파괴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3]. 병원의 경우 교대근무제를 도입한 가장 대
표적인 직장 중 하나이다. 특수 직무에 맞는 전문적 훈련
을 받은 전문 인력이 하나의 팀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제

공한다[2, 4]. 그 중에서도 병원 내 응급의료센터는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대 근무는 필수이다.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응급의료 종사자로써 의료인과 1급 응급구조사
를 포함한 말로써 병원 내 환경에서 환자의 평가 및 응

급처치를 제공한다[4]. 
이들은 교대 근무로 인해 낮에 수면을 하거나, 야간에 

수면을 하지 못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생체리듬에 역
행하게 된다[5]. 또한 낮 동안에 취하는 수면의 질은 야
간수면의 질에 비해 떨어지는 등 생체리듬이 깨지면 인

체의 스트레스 유발로 인해 위장관 계통 장애, 심혈관 계
통 장애, 피로감 등과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면 습
관의 변화 즉 만성적 수면 부족과 불면증을 초래하고 교

대근무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장애, 불안장애, 정신 및 신
체장애, 기존의 정신 장애의 악화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6].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거나 늘 긴장상
태로 출동을 하게 되는 야간근무는 필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7]. 이로 인한 충분하지 못한 수
면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8]. 대
표적으로 업무 중 만성피로, 사기저하, 스트레스 등의 신
체적 변화를 경험한다[9]. 조직생활에서 수면의 질이 떨
어지면 개인은 물론 조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므로 스트레스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0]. 이렇듯 수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직무와 직결되어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

어야 할 부분이다[11]. 또한 응급의료인의 스트레스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12].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도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교대 근무와 비교대 

근무의 직무만족도[13], 밤번 고정근무 간호사와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삶의 질, 소진 및 직무만족 비교[14], 중
환자실에서 교대근무하는 간호사와 일반 병동의 간호사

와의 스트레스 비교연구[15], 병원간호사의 근무형태와 
주간수면과다증에 따른 직무몰입도의 차이[2]의 간호사 
집단에 관련된 수면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들과, 응급
구조사의 수면상태와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16] 등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단일 직종의 수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같은 요인을 부
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병원 내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

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성 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병원 내 응급의

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직무만

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도와 C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모집단으

로 선정하여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여 총 230명을 대상으
로 2015년 3월 0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먼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시의 유의점을 인식시

키고 연구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중에서 획일적으로 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21명을 제외
한 209명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답변을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자기

평가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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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본 연구의 변인에 맞게 구

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배경변인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장 근속년수, 이직경험, 근무만족도로 각 변
인에 대하여 각각 1문항씩 구성하였다.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이혜련[17]이 개

발한 수면의 질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면의 질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일상 업무에 

미치는 요인 12문항, 수면 후 회복 요인 4문항, 잠들기 
어려움 4문항, 일어나기 어려움 3문항, 수면에 대한 만
족도 3문항, 수면 유지 2문항 총 28문항으로 6개 영역으
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가 4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 ”를 1점의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한 문항은 김혜자[18]가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
체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스트레

스 15문항, 심리적 스트레스 15문항 총 30문항으로 2개
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리커트 4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김순심과 권혜란

[19]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하
위요인으로 상호작용 6문항, 직무자체 4문항, 업무요구
도 3문항, 근무여건 3문항 총 16문항인 4개 영역으로 구
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
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 Sub-variables Number of Item

Quality of Sleep

Functional disorder 12
Post-sleep recovery 4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4
Difficulty in getting up 3
Sleep satisfaction 3
Sleep maintenance 2

Stress  Physical stress 15
Psychological stress 15

Job Satisfaction

Interaction 6
Jot itself 4
Job demand 3
Working conditions 3

General Characteristics 6
Total 80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2.3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자는 설문

지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타당도

(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안명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
의 질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추출모델
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
였으며, 직각회전방식 중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적재치는 0.5 이상인 문항으로 
선택하였다.

Table 2는 수면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
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6개 요인이 전체 문항
의 64.406%를 설명하였다. 요인적재값은 .521∼.830 사
이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면의 질의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값을 
산출한 결과 전체 수면의 질의 신뢰도는 .883로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2개 요인이 전체 문항의 
24.638%를 설명하였다. 요인적재값은 .506∼.854 사이
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면의 질의 측정도

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값을 산
출한 결과 전체 수면의 질의 신뢰도는 .896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직무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
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4개 요인이 전체 문항
의 67.123%를 설명하였다. 요인적재값은 .517∼.878 사
이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도의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값
을 산출한 결과 전체 수면의 질의 신뢰도는 .845로 신뢰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5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
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
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분석을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수면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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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Functional
 disorder

Difficulty in 
getting up Post-sleep recovery Sleep 

satisfaction Sleep maintenance Reliabilit
y

Q 3 .830 -.061 .041 -.111 .144 .048

Q 4 .796 -.086 .118 .348 -.009 -.187

Q 7 .774 -.100 .209 .335 .005 -.065 .863

Q 5 .753 .057 -.132 -.064 -.131 .201

Q 6 .729 -.144 .190 .200 .182 .109

Q 27 -.149 .811 -.037 -.060 .016 -.132

Q 16 -.052 .757 -.014 -.009 -.115 -.106

Q 18 .028 .721 -.376 -.020 -.097 .188 .799

Q 8 -.112 .612 .090 -.294 -.298 .072

Q 20 -.022 .521 -.505 -.165 -.228 -.058

Q 21 -.033 -.196 .796 .137 -.054 .051

Q 14 .245 .398 .605 .107 .126 .127 .739

Q 11 .318 -.227 .604 .231 .241 .160

Q 10 .159 -.181 .590 .381 .159 .395

Q 23 .068 .082 .380 .729 -.091 -.023

Q 24 .164 -.029 -.141 .696 .288 .326

Q 22 .070 -.174 .161 .684 .212 .289 .771

Q 26 .294 -.220 .292 .638 .217 -.078

Q 19 .005 -.073 .444 .556 -.245 -.015

Q 12 .058 -.061 .023 -.026 .805 .122

Q 25 -.014 -.222 .043 .357 .702 -.084 .746

Q 9 .221 -.329 .227 .135 .650 -.85

Q 28 .197 -.293 .129 .206 -.318 .696

Q 15 -.148 .214 .320 .167 .438 .678 .798

Q 17 .126 .018 .389 .075 .054 .636

Q 2 -.277 .108 -.236 .007 .429 .631

Unique value 3.576 3.120 2.976 2.958 2.624 1.492

Dispersion(%) 13.753 12.001 11.447 11.378 10.091 5.737 .711

Accumulated
dispersion(%) 13.753 25.754 37.201 48.579 58.670 64.406

Q : Questionnaire of  the Quality of Sleep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quality of Sleep and reliability

스트레스, 직무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면의 질이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와 직무만

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은 기능장애 3.58, 수면 후 회복 1.47, 잠들기 
어려움 1.36, 일어나기 어려움 1.16, 수면 만족도 1.05, 
수면유지 0.76, 스트레스에서는 신체적 스트레스 13.33
과 심리적 스트레스 13.31, 직무만족도인 상호작용 4.74, 
직무자체 3.08, 업무 요구도 2.19, 근무여건 2.08로 나타
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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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nteraction Jot itself Job demand Working conditions Reliability
Q 13 .878 .180 .071 .154
Q 14 .852 .165 .153 .184
Q 15 .838 .198 .161 .171
Q 16 .821 .137 .084 .174 .885
Q 12 .585 .439 -.044 -.089
Q 9 .529 .107 .527 -.159
Q 5 .287 .791 .167 -.102
Q 2 .103 .766 .233 .215
Q 1 .203 .744 -.059 .142 .798
Q 6 .077 .561 .411 .325
Q 3 .147 .282 .796 .117
Q 4 .077 .376 .605 .103
Q 10 -.034 -.128 .604 .386 .696
Q 8 .472 -.163 .517 .127
Q 7 .174 .096 .106 .729
Q 11 .222 .223 .179 .696 .652
Unique value 3.967 2.725 2.336 1.712
Dispersion(%) 24.795 17.030 14.598 10.699 .880
Accumulated dispersion(%) 24.795 41.825 56.424 67.123
Q : Questionnaire of  the Job Satisfaction

Table 4. Factor analysis of the job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Division Psychological stress  Physical stress Reliability
Q 8 .824 .125
Q 7 .790 .150
Q 10 .762 .281
Q 9 .751 .085
Q 5 .745 .270
Q 15 .743 -.130
Q 12 .675 .355
Q 13 .673 .354 .841
Q 11 .646 .261
Q 14 .640 .316
Q 1 .634 -.106
Q 6 .607 .140
Q 4 .573 .202
Q 3 .564 .113
Q 2 .549 -.019
Q 1 .161 .854
Q 2 .177 .795
Q 9 .313 .792
Q 10 .224 .778
Q 5 .227 .777
Q 6 .103 .768
Q 4 .148 .714
Q 12 -.283 .692
Q 15 .151 .691 .896
Q 14 -.227 .607
Q 3 -.050 .604
Q 7 .147 .590
Q 13 -.084 .521
Q 11 .334 .510
Q 8 .407 .506
Unique value 4.096 3.296
Dispersion(%) 13.652 10.986 .915
Accumulated dispersion(%) 13.652 24.638
Q : Questionnaire of  the Stress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stres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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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variables M SD

Quality of 
Sleep

Functional disorder 3.58 0.80
Post-sleep recovery 1.47 0.38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1.36 0.44
Difficulty in getting up 1.16 0.31
Sleep satisfaction 1.05 0.21
Sleep maintenance 0.76 0.24

Stress
Physical stress 13.33 3.04
Psychological stress 13.31 3.43

Job Satisfaction

Interaction 4.74 0.93
Jot itself 3.08 0.60
Job demand 2.19 0.46
Working conditions 2.08 0.50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scale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성별은 남자 101명(48.3%), 여자 
108명(51.7%)이고, 연령은 30대 이하 111명(53.1%), 3
1～39세 59명(28.2%), 40세 이상 39명(18.7%)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128명(61.3%), 전문대학 졸업 
60명(28.7%), 대학원 졸업 21명(10.0%)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근속년수는 1년 미만 74명(35.4%), 1～3년 미만 
53명(25.4%), 10년 이상 33명(15.5%), 3～5년 미만 32
명(15.3%), 5～10년 미만 17명(8.1%)으로 나타났다. 이
직 경험에 있어서 이직경험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42명
(67.9%), 이직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67명
(32.1%)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만족도는 보통이다 115
명(55.0%), 만족 54명(25.8%), 불만이 40명(19.1%)으로 
나타났다.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n) Percent(%)

Gender
Man 101 48.3
Woman 108 51.7

Age
20 111 53.1
30 59 28.2
Above 40 39 18.7

Education
College 60 28.7
University 128 61.3
Above Graduate school 21 10.0

Years of 
continuous
service

1 years under 74 35.4
1∼3 years under 53 25.4
3∼5 years under 32 15.3
5∼10 years under 17 8.1
10 ears up 33 15.8

Turnover
experience

Yes 67 32.1
No 142 67.9

Job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40 19.1
Usually 115 55.0
satisfaction 54 25.8

Table 6.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3 수면의 질,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도를 설명하는 예측 설명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
부분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0보다 모든 변인에서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와 대부분의 항목
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중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 문항 중 일상 업무

(r=.528)가 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고, 스
트레스는 직무만족도의 직무자체(r=.488) 문항에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또한 수면의 질 문항 중 수면의 
만족도 문항이 직무만족도의 상호작용(r=.310)에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3.4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
다.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스트레스

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독립변수들이 신체적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설

명력의 정도는 35.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F 값이 
20.112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신체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질에 대한 하위요인으로는 

수면 후 회복(p<.05), 잠들기 어려움(p<.01), 일어나기 
어려움(p<.01), 수면 유지의 어려움(p<.01)이 전반적인 
신체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수면 후 회복(=-.133) 잠들기 어려움(=.234), 

일어나기 어려움(=.197), 수면 유지의 어려움(=.159)이 
높을수록 신체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심리적 스

트레스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이들 독립변수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설명
하는 설명력의 정도는 39.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F 값이 21.718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심리적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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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 1
Q2 .618** 1
Q3 .355** .528** 1
Q4 -.336** -.293** -.278** 1
Q5 .542** .492** .463** -.272** 1
Q6 .417** .475** .593** -.478** .432** 1
Q7 -.255** -.236** -.138* .153** -.406** .029 1
Q8 .415** .295** .170* -.060 .646** .150* -.259** 1
Q9 -.110 -.440** -.015 .214** -.257** .098 .310** -.068 1
Q10 -.128 -.488** -.087 .102 -.233** .080 .154* -.002 .608** 1
Q11 .011 -.024 -.065 .100 -.166* .153* .159* .058 .403** .735** 1
Q12 -.154* -.019 .032 .141* -.098 .066 .114 .042 .534** .547** .511** 1
*p<.05, **p<.01
Q1  : Physical stress,          Q2 : Psychological stress 
Q3  : Functional disorder,      Q4 : Post-sleep recovery,       Q5 :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Q6  : Difficulty in getting up,  Q7 : Sleep satisfaction,         Q8 : Sleep maintenance, 
Q9  : Interaction,              Q10 : Jot itself,               Q11 : Job demand,             Q12 : Working conditions 

Table 7. The correlations of the quality of Sleep, stress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
 Physical stres Psychological stress

b  b 

Constant 9.241*** 6.216**

Functional disorder .201 .052 1.246 .293***

Post-sleep recovery -.052 -.133* -.472 -.053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1.521 .234** 1.245 .161

Difficulty in getting up 1.891 .197** 2.140 .197*

Sleep satisfaction -1.286 -.093 -1.683 -.107

Sleep maintenance 2.477 .159** 1.154 .081

 

F(p)
.359
20.112***

.392
21.718***

*p<.05, **p<.01, ***p<.001

Table 8.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Sleep on stress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질의 하위요인으

로는 일상 업무(p<.001), 일어나기 어려움(p<.05)이 심
리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업무(=.293), 일어나기 어려움(=.197)이 높을수
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상호작용, 직

무자체, 업무요구도, 근무여건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면 후 회복은 상호

작용(p<.001), 근무여건(p<.01)이, 잠들기 어려움은 상호
작용(p<.001), 직무자체(p<.001), 업무요구도(p<.001), 
근무여건(p<.01), 일어나기 어려움은 상호작용(p<.001), 
직무자체(p<.001), 업무요구도(p<.001), 근무여건

(p<.01), 수면 만족도는 상호작용(p<.01), 수면유지 어려
움은 상호작용(p<.01), 직무자체(p<.001), 업무요구도
(p<.001), 근무여건(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
도를 설명하는 비율을 보면, 상호작용 변인에 대하여서
는 전체 변량의 약 23.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자체 변인에 대하여서는 전체 변량의 약 
16.8%를 설명하고 있으며, 업무요구도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변량의 약 19.6%를, 근무여건 변인에 대해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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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nteraction Jot itself Job demand Working conditions

b  b  b  b 
Constant 2.412*** 2.623*** 1.557*** 1.244***
Functional disorder .035 .030 -.063 -.085 -.076 -.132 .037 .059
Post-sleep recovery .652 .267*** .218 .139 .219 .181 .252 .190**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895 -.423*** -.704 -.518*** -.497 -.475*** -.332 -.290**
Difficulty in getting up 1.053 .356*** .717 .377*** .695 .475*** .346 .216**
Sleep satisfaction .613 .143** -.067 -.024 -.020 -.010 .051 .022
Sleep maintenance .779 .200** .731 .292*** .625 .325*** .431 .204**

 

F(p)
.231
10.105***

.168
6.789***

.196
8.183***

287
3.025**

**p<.01, ***p<.001 

Table 9. The influence of the quality of Sleep on job satisfaction

Variable
Interaction Jot itself Job demand Working conditions

b  b  b  b 
Constant 5.156*** 3.449*** 2.179*** 2.344***
Physical stress -.041 -.134 -.021 -.106 .005 .032 -.039 -.233
Psychological stress .010 .038 -.006 -.035 -.004 -.033 .019 .127**

 

F(p)
.115
1.349

.131
1.763

.128

.080
.184
3.547**

**p<.01, ***p<.001

Table 10. The influence of stress on job satisfaction

체 변량의 약 28.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응급의료종사자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료종사자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상호작용, 직무자체, 업무요구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근무

여건(p<.01)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
급의료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비율을 보면, 상호작용 변인에 대하여서는 전체 변량의 
약 11.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자체 
변인에 대하여서는 전체 변량의 약 13.1%를 설명하고 
있으며, 업무요구도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변량의 약 
12.8%를, 근무여건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변량의 약 
18.4%를 설명한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전체
적으로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로 간에 변수들이 중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직

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부분 변인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성미혜 외[20]의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유사하

였고,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도 수면과 
직무 스트레스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 전 환경에서 교대 근무
하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에서 수면과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듯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직무
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다각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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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 중 신체적 스트레스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

다. 수면의 질에 대한 하위요인 중 수면 후 회복, 잠들기 
어려움, 일어나기 어려움, 수면 유지의 어려움이 높을수
록 신체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건형 외[21]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신체적 피로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와 유사하였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

[22]를 보면 근무환경 자체가 육체적 스트레스를 증가시
킨다고 하였고 이는 교대근무의 특성이 같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채친 외[23]의 연구에
서도 수면부족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

져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한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렇듯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신체적 피로도
는 증가며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병
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8]와 이춘이 외[16]의 연
구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업무중에 과도한 졸음, 반복
적으로 누적된 수면부족이 근무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근

무하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면의 질
을 높여서 교대 근무에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인 심리적 스

트레스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일상 업무에 미치는 영
향, 일어나기 어려움이 높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면의 질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24]에서는 심리
적 스트레스의 요인 중 업무요구도가 높아질수록,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낮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강미나 외[25]의 연구에서 수면은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련성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상구와 이용규[26]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의 질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한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응급환자 이송업에 종
사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열약

한 근무환경이나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24.1%으로 2
순위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면과 정서에 관
한 연구[27]에서는 수면시간 및 수면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록 우울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 수면장애의 요인은 
스트레스 및 타 정신과적 문제를 유발할 수 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수면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28]에서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 및 우울과 영향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렇듯 수면의 질은 신체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으로도 적용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법에 대한 다각적 연

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수면의 질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박주상[29], 박영민[30]의 연구결과 중 
간호사의 수면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

였고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황은희와 강지숙
[2]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교대근무로 인해 신체리듬이 
깨져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 병원 전 환경을 실습을 경험
하는 학생들도 심리적 감정이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도 분 연구를 뒷받침 하였다. 그러나 배
재현과 정준환[8]의 연구에서는 수면문제가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설문대상자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함
에 있어 응답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수면상태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므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융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중재가 요구된다.
넷째,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경우 직

무만족도의 근무여건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2]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직무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간
호사의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부분적으로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3]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직
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심

리적 스트레스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병원종사
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 신체적 스트레스 보
다 심리적 스트레스인 정신과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

며 이는 직무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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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해준다. 이렇듯 심리적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스트
레스의 경우 교대근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직무만족도 

보다 개인에게 더 높은 기준으로 여겨져 피로감이나, 야
간근무 자체만으로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교대근무로 인해 수

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수면의 질을 
위해 인력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종사

자들의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응급

의료종사자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 때문에 연구 대상

을 확대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K도와 C도
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대 근무

하는 응급의료종사자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Cronbach's ⍺ 분석,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의 통계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의질은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으로 보아 응급의료센터에서 

교대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수면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의 확충을 통

한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늘려야 하며,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의 감소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융합적 교

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무지 내 휴식공간,  업무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병원 내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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